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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겔과 그의 哲學 (六)

李灌鎔

(가)發展

發展이란 槪念은 헤겔思想의 基本的 槪念이다.  그러나 우리가 여긔 注意

할 것은 그의 이르는 바 發展과 現代의 進化論 上에서 이르는 바 發展이 서

로 性質을 달리하는 것이다.  通常으로 發展이라면 두 가지를 意味하는 것이

니 이것을 한 價値의 表示로 보면 發展은 低級에서 高級으로 變換하는 合目

的 過程을 가리침이요, 그럿치 안코 만일 한 事實의 表示로 보면 그것은 集

結과 分化와 統整 等의 時間的 過程을 말함이다.  前者를 흔히  發展 , 듸□

롭멘트)이라 하고 後者의 境遇를  進化 (이볼루슌)라 하야 進化는 時間的 因

果的 構成論的이니 이것은 윈의 見解요 發展은 超時間的(時間과 沒交□)이

란 으로)論理的 目的論的이니 이것은 헤겔의 見解이다.  例컨대  사람이 

無機體로부터 發展되엇다 하면 이것을 進化論的으로 證明하면 無機體가 自

然界의 一定한 自□的 原因을 因하야 時間의 進行을 알아 變換한 結果로 사

람이 생기엿다 할 것이오, 만일 發展의 으로 解澤하면 사람과 無機體는 동

一한 目的을 相異 程度로 實現하는 것으로 無機體의 活動이 사람에게는 高□

한 形態로 表現되고 사람의 活動이 無機體에서 低級의 程度로 表現된다고 

할 것이다.  헤겔의 發展을 이럿케 解釋함으로 發展過程도 論理的이거니와 

發展하는 것도 論理槪念이 된다.  장차도 말하려니와 헤겔은 槪念的 思惟를 

나서 發展이란 것을 認定치 아넛다.  只今 그 理由를 위선 間單히 說明하

면 卽 哲學은 學이요, 藝術이 아님으로 直□的 □悟로보다 槪念的 思惟로 現

實을 認識하는 것이다.  槪念的 思惟를 나서 哲學的 認識이 可能할 수 잇

슬 것이다.  그러고 그 認識의 對象이 各個 科學의 對象과 달리 現實世界의 

어느 相對的 部分이 아니고 그 全體 卽 絶對者 그것이며 이 絶對者가 槪念

的 思惟 卽 論理的 進行으로 全部理解 되고도 남을 것이 업슨 以上 다시 말

하면 絶對者가 論理的 理解(로기쉐 인텔리기빌리□트)와 符合하면 絶對者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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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도 論理的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.  그러면 여긔 이른 바 絶對者란 것은 論

理的 進行이며 世界는 思想의 展공이랄 수 밧게 업다.  世界展開의 法則은 

思想展開의 法則 卽 論理的 法則과 同一한 同時에 헤겔의 論理學은 다른 哲

學者의 이른 바 形而上學과 性質을 치하는 것을 알 것이다.  이것이  헤겔이 

世界를 論理化 하엿다는 것이요, 이것을  論理的 唯心□□□理□ (핀로기스□

스)이라고 불러서 그의  모든 存한 것은 合理的이다 하는 말말 根□이다. 


